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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재용 범죄자일 뿐, 법치에 예외 없다”
25일,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삼성 재벌 엄중 처벌 촉구…“적폐청산 1호, 재벌 일가 구속·실형부터”

뇌물공여·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

기소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

1심 선고를 앞두고 8월 25일 금속노

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반도체 노

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

(아래 반올림), 삼성노동인권지킴이 

등이 중형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. 

‘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

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

위한 특별검사’(아래 특검)는 이재

용 부회장에 대해 ▲뇌물공여 ▲업

무상 횡령 ▲재산 국외 도피 ▲범죄

수익은닉 ▲국회 위증 등으로 공소

를 제기했고 지난 8월 7일 결심공판

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.

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8

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

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‘법 위에 

삼성 이제는 끝내자, 이재용 엄중 

처벌 촉구 기자회견’을 열었다. 라

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“이

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으로 국가를 

파탄 낸 중대 범죄자일 뿐이다”라

고 강조했다. 라 지회장은 “촛불 

항쟁에 나서 시민은 새로운 세상을 

바랐다. 새 세상은 중대 범죄자 이

재용 중형선고에서 시작한다”라며 

사법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. 

이들은 기자회견에서 “삼성그룹 

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

드러난 범죄 이상의 잘못을 저질러

왔다”라며 “재벌독점 경제체제 구

축 성장의 결심 경영총수 일가 독

식,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, 사용자 

책임회피, 무노조 전략 노동기본권 

파괴, 산재은폐, 직업병 외면 등 민

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다”라고 

강도 높게 비판했다.

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돈문 상임

대표는 삼성 적폐청산과 개혁방향에 

대해 언급했다. “대한민국 적폐청

산 1호는 삼성 총수 일가 구속과 실

형이다. 사법부 판결을 국민이 지켜

보고 있다. 국민 뒤에 촛불이 있다. 

국민의 심판 뒤에 역사의 심판이 기

다리고 있다”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

판결을 촉구했다.


